
1

팬엔터테인먼트 (068050)

FS Research
이병헌 연구원

honey3079@fsresearch.net

투자의견 Not Rated

목표주가 -

현재주가(05/08) 5,35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1,482억원

총발행주식수 27,694,076주

60일 평균 거래량 428,006주

52주 고 6,080원

52주 저 2,825원

외인지분율 0.8%

신용비율 3.2%

자본금 138억원

액면가 500원

주요주주 지분율

박영석 35.93%

자기주식 1.64%

행사기간 미행사된 주식수

2022.06,07~ 3,725,088주

주요 자회사 지분율

FS리서치 텔레그램 FS리서치 홈페이지

글로벌 팬 공략 시작

올해 드라마 라인업 풍년이요~

동사는 2002년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꾸준히 레퍼런스를 쌓아온 굴지의 드라마 

제작사다. 22년 기준 매출 비중은 드라마 제작 81.2%, 건물 임대 12.0%, 음반/음

원 5.1%, 매니지먼트 1.7%로 대부분의 매출이 드라마 제작에서 발생하며, 매년 

30억 내외의 건물 임대 수익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국내 지상파 채널을 중심

으로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나, 올해부터 Netflix와 '돌풍'과 '폭싹 속았수다' 두 작

품에 대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작년에는 1개 작품 제작에 

그쳤다면 올해에는 5개의 작품이 제작되며 매출액은 퀀텀 점프할 전망이다. 단순 

작품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닌 글로벌 OTT 납품을 시작하며 퀄리티도 업그레이드

되었다. 특히, 4월 4일 공시된 '폭싹 속았수다'는 아이유와 박보검의 주연으로 주

목받고 있으며, 제작비는 6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드라마 

제작비가 200억 원 내외였지만, 이번 작품의 예상 수익을 고려하면 사실상 3개 

작품 수준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들어오는 지금이 체질 변화 찬스

동사의 23년 매출액 1,292억원(+410.2%, YoY) 영업이익 162억원(+1645.4%, YoY)

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전망한다. 현재 방영 중인 ‘꽃선비 열애사’는 작

년부터 60% 정도 인식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나머지 분이 인식될 것이다. 또한, '

폭싹 속았수다'를 제외한 다른 3개의 작품도 이미 촬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

부분이 올해 내에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폭싹 속았수다'는 70% 인식률을 가정). 

리쿱률의 경우 국내 플랫폼 방영작은 12%, 글로벌 OTT는 18%를 가정하였다. 드

라마 제작사의 경우 작품 인식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높은 편이고 주가 역시 단

기간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인다. 올해 동사는 사실상 7개 

작품을 연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며 해당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음반/앨범, 매니지먼트 사업에 투자하며 드라마 제작사를 넘어 종합 엔터테인먼

트 기업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별도) (억원, %, 배)
결산(12월) 2019 2020 2021 2022 2023F
매출액 396 244 304 253 1,292

영업이익 12 26 15 9 162
영업이익률 2.9 10.9 4.9 3.7 12.5
세전이익 12 17 35 -14 162
지배주주순이익 11 18 40 -6 126

PER 67.5 99.8 33.5 N/A 11.7
PBR 1.6 2.6 1.9 2.0 2.0
자료:FS리서치, 텔레그램 - https://t.me/FSResearch  홈페이지- http://www.fsresearch.co.kr/

https://t.me/FSResearch
http://www.fsresear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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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3년 드라마 라인업

자료 : 팬엔터테인먼트, FS리서치

표2.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 팬엔터테인먼트, FS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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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Note

Ÿ 동 자료는 투자에 대한 참고자료일뿐,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시에 FS리서치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Ÿ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Ÿ 동 자료에 언급된 내용은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지만, 모든 내용이 100%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Ÿ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분석대상 기업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